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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건강한 자아와 사회적 능력 및 정서 발달이 이뤄

지는 중요한 단계로 가족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1].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면 

건강한 청소년기로 이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인생 전반에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2]. 실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잘 이뤄지지 못한 아동은 청소년기에 우울이나 불

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거나 또는 비행, 공격적인 행동

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나타난다[3].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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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발달이 잘 이뤄지도록 돕는 것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영역에

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

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로 학령기에는 가족관계를 넘어 학교 내에

서 또래관계로 대인관계가 확장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사교성, 인기도 및 대인관계 태도 등

으로 평가할 수 있다[4].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

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하다[5].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더 높게 나타

난다[6]. 또한, 부모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정서조절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달시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7]. 학령기 아

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바로 가정이

며,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높고, 긍정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은 높다[6]. 특

히,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잘 하는 아동의 경우, 자신 및 타인의 정

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능력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5]. 또한, 학령기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신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2,8] 학업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9]. 

즉,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증진을 위해 아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적응과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지지자원인 부

모가 심각한 음주문제를 지닌 경우 자녀에게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다[10]. 실

제 음주문제를 지닌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우울, 불

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지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11,12].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

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단순공포증,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기분 부

전장애의 높은 유병율을 보여주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이 많았다[13]. 이처럼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에서도 문제음주자의 자녀

가 사교적 음주자의 자녀에 비해 심리사회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

peractivity disorder [ADHD]), 따돌림,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협동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협동능력이 부족하

다는 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학령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

와 관련된 가족 연구는 주로 문제음주자의 배우자 또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5]. 반면에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

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아동 자녀

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부모 음주문제,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

적 지지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를 파악한다.

둘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

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부모 음주문제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

력의 차이를 파악 한다.

넷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

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

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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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 소재 5개구에서 각각 하나의 초등학교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이면서 초기청소년기에 해당되어 

신체·심리적 변화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및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교육과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효과크기 f2 = 0.02, 유의

수준 α= .05, 검정력(1-β)= .80, 예측변수 3개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 

최소 표본수가 550명인 것을 근거로 하였다. 다섯 곳의 초등학교 학

생 수, 회수율 및 응답 누락 등을 고려하여 총 65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 10명을 제외하고 566명의 자

료가 회수되었다. 이 중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8부를 

제외하여 최종 558명이 연구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8문항으로 성별, 부모님과의 거

주, 가정형편, 가족분위기,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 친구 수, 음주

경험이 포함되었다. 또한,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 30문항, 정서인식과 표현 12문항, 사

회적 지지 24문항, 사회적 능력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도구 사용승인은 번역자와 개발자에게 각각 이메일로 받았다. 

1) 부모의 음주문제

부모의 음주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Jones [16]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도구

[1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자녀의 주관적

인 느낌과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문항으로 자녀

가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 답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부모의 

음주문제란 자녀를 둔 성인이 허용범위 이상의 음주 행태 또는 장

기간의 음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가

정 및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를 총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Jones

가 제시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관한 분류 기준에 따라 0-1점은 

비음주 부모군, 2-5점은 사회적 음주 부모군, 6점 이상은 문제음주 

부모군으로 나누었다[16]. 선행 연구[17]에서 Cronbach’s alpha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정서인식 및 표현

학령기 아동이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

히 알아내고 구별하며,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능력인 정서인식 

및 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도구[18]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도구

[19]를 사용하였다. EESC는 본래 16문항이었으나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면서 4문항이 제외되었다[19].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총점

의 범위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과 표현의 어려

움을 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을 모두 역산 처리하였으므

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도가 높음을 나

타낸다. 선행 연구[19]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0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89였다.

3) 사회적 지지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이

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도구[20]를 원저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

하였다. 총 24문항 5점 척도이고, 총점의 범위는 24-12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20]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친구지지 .86, 가족지지 .84, 

교사지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친구지지 

.93, 가족지지 .92, 교사지지 .91, 전체 Cronbach’s alpha값은 .94였다.

4) 사회적 능력

학령기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또래관계에서 보여주는 사교성, 인기도 및 대인관

계 특성인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he Scales of Social Compe-

tence [4]를 한국판으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도구[4]를 이용하

였다.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한 저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

였으며, 총 16문항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6-6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4]에서 Cron-

bach’s alpha값은 사회성 .86, 인기도 .84, 제멋대로하기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사회성 .81, 인기도 .85, 제멋대로

하기 .78, 전체 Cronbach’s alpha값은 .85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에 C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13-026)을 받아 2013년 9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 시행되었

다. 먼저,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절차는 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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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보건수업시간에 자기보고식으로 실시되

었다. 연구 시행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기간, 연구의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 비밀보장에 대하여 재차 설명을 하였다. 설문

지는 설문을 시행하는 목적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

지 않아도 되는 내용, 대상자의 비밀보장,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

는데 평균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작성과정동안 어려움이 없

었다. 또한,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설문응답에 대한 보

상으로 문구류의 선물로 보상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

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다. 

넷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

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다섯째,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잔차분석

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의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총 558명으로 CAST-K 부모음주문제 분

류기준에 따라 비음주 부모군 294명(52.7%), 사회적 음주 부모군 173

명(31.0%), 문제음주 부모군은 91명(16.3%)으로 파악되었다. 부모 음

주문제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대상자의 부모님과의 동

거유무(χ2 =11.40, p= .003), 가족의 경제수준(χ2 =15.90, p= .003), 가족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Parents’ Use of Alcohol 	  (N =5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558)

Non-use
parent group

 (n=294)

Social use 
parent group

 (n=173)

Alcohol abuse 
parent group

 (n=91) χ2 (p)

n (%) n (%) n (%) n (%)

Gender Male
Female

298 (53.4)
260 (46.6)

156 (53.1)
138 (46.9)

91 (52.6)
82 (47.4)

51 (56.0)
40 (44.0)

0.31
 (.855)

Live with parents Yes
No

518 (92.8)
40 (7.2)

276 (93.9)
18 (6.1)

165 (95.4)
8 (4.6)

77 (84.6)
14 (15.4)

11.40
 (.003)

Economic status Wealthy
Middle class
Poor

262 (47.0)
287 (51.4)

9 (1.6)

159 (54.1)
132 (44.9)

3 (1.0)

73 (42.2)
97 (56.1)
3 (1.7)

30 (33.0)
58 (63.7)
3 (3.3)

15.90
 (.003)

Family climate Harmonious
Ordinary
Unharmonious

369 (66.1)
174 (31.2)
15 (2.7)

216 (73.5)
72 (24.5)
6 (2.0)

102 (59.0)
69 (39.9)
2 (1.1)

51 (56.0)
33 (36.3)
7 (7.7)

24.76
 (< .001)

Academic achievement High grades
Middle grades
Low grades

129 (23.1)
375 (67.2)
54 (9.7)

76 (25.9)
198 (67.3)
20 (6.8)

36 (20.8)
122 (70.5)
15 (8.7)

17 (18.7)
55 (60.4)
19 (20.9)

17.52
 (.00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Ordinary
Poor

361 (64.7)
180 (32.3)
17 (3.0)

204 (69.4)
84 (28.6)
6 (2.0)

107 (61.8)
61 (35.3)
5 (2.9)

50 (54.9)
35 (38.5)
6 (6.6)

10.11
 (.039)

Best friends None
1-3
4-6
≥7

6 (1.1)
55 (9.9)

104 (18.6)
393 (70.4)

1 (0.3)
24 (8.2)
50 (17.0)

219 (74.5)

2 (1.2)
17 (9.8)
34 (19.7)

120 (69.3)

3 (3.3)
14 (15.4)
20 (22.0)
54 (59.3)

12.71
 (.048)

Experience with alcohol Yes
No

295 (52.9)
263 (47.1)

142 (48.3)
152 (51.7)

98 (56.6)
75 (43.4)

55 (60.4)
36 (39.6)

5.55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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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χ2 =24.76, p< .001), 학교성적(χ2 =17.52, p= .002), 학교생활 만

족(χ2 =10.11, p= .039), 친구 수(χ2 =12.71, p= .048)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 부모군인 경우 편부모가정인 대상자는 15.4%였으

며,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3%,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7%를 차지했다. 부모 음주문제

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제음주 부모

군의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6%, 사회적 음주 부모군의 경우는 2.9%였다.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

라고 응답한 학생은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경우 20.9%로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8.7%, 비음주 부모군 자녀 6.8%로 조사되었다. 

2.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의 차이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

적 능력의 차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점수는 비음주 부모군 자녀가 47.54±

8.13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45.47±8.96점, 문제음주 부모군 자

녀 42.12±9.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4.45, 

p< .001). 사회적 지지점수는 비음주 부모군 자녀가 95.37±15.37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92.02±15.72점,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 

89.56±15.7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5.82, p= .003), 사회

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지지는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 0.57, p= .566). 사회적 능력은 비음주 부모군 자

녀 49.59±6.81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 48.03±7.02점,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 44.87±7.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6.33, p< .001). 즉, 부모 음주문제정도가 심각할수록 대상자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 점수는 낮은 결과를 보

였다.

3.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에게 있어서 사회적 

능력 점수는 가족 분위기(F=2.37, p= .099), 학교성적(F=0.65, p= .525)

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문제음주 부모군은 성별에서 

남자는 42.96±7.23점, 여자는 47.30±6.37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사

회적 능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 -2.29, p= .004). 

Table 2.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Level of 
Parents’ Use of Alcohol 	  (N =558)

Variables

Non-use
parent groupa

 (n=294)

Social use 
parent groupb

 (n=173)

Alcohol abuse 
parent groupc

 (n=91) F p Scheffé

M±SD M±SD M±SD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47.54±8.13 
24.24±4.17
23.30±4.44

45.47±8.96
23.22±4.71
22.25±4.70

42.12±9.08
21.22±4.58
20.90±4.91

14.45
16.65
10.06

< .001
< .001
< .001

a>b>c
a>c, b>c
a>c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95.37±15.37
35.05±6.18
31.06±6.16
29.25±6.71

 92.02±15.72
33.44±6.25
29.74±6.67
28.84±6.22

 89.56±15.71
32.58±6.98
28.52±7.13
28.46±6.55

 5.82
 6.87
 6.11
 0.57

.003

.001

.002

.566 

a>c
a>b, a>c
a>b, a>c

Social competence 49.59±6.81 48.03±7.02 44.87±7.17 16.33 < .001 a>c, b>c

Table 3. Comparison of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of Parents 
Abusing Alcohol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91)

Variables Categories
Social competence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2.96±7.23
47.30±6.37

 -2.99 (.004)

Live with parents Yes
No

45.05±6.84
43.86±8.99

 0.57 (.569)

Economic status
 

Wealthy
Middle class
Poor

45.50±6.91
45.10±6.99
34.00±6.25

 3.83 (.026)

Family climate
Harmonious
Ordinary
Unharmonious

45.29±7.58
45.39±6.20
39.29±2.59

 2.37 (.099)

Academic 
achievement

Top grades
Middle grades
Low grades

46.65±6.95
44.53±7.14
44.26±7.55

 0.65 (.525)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Ordinary
Poor

47.04±6.57
42.94±6.95
38.00±6.57

 7.19 (.001)

Best friend None
1-3
4-6
≥7

37.00±4.58
38.00±6.54
42.50±4.59
47.96±6.36

13.61 (< .001)

Experience with 
alcohol

Yes
No

46.00±7.67
43.14±6.01

 1.89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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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

계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비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정

서 인식(r =.48, p < .001), 정서표현(r =.45, p < .001), 친구지지(r =.77, 

p< .001), 가족지지(r=.48, p< .001), 교사지지(r=.52, p< .001)와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정서 

인식(r=.33, p< .001), 정서표현(r=.32, p< .001), 친구지지(r=.76, p< .001), 

가족지지(r=.45, p< .001), 교사지지(r=.54, p<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정서 인식(r =.27, 

p=.010), 정서표현(r=.28, p=.006), 친구지지(r=.81, p< .001), 가족지지

(r=.26, p=.015), 교사지지(r=.41, p<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세 군 모두 정서인식, 정서표현, 친

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에서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인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변량분석

을 통해 유의수준 p< .05 수준에서 사회적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 진단은 다중

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Table 4. Correlation among Emotion Awareness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Soci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by Level of Parents’ 
Use of Alcohol	  (N =558)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Social support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r (p) r (p) r (p) r (p) r (p)

Non-use (n=294) Emotional expression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Social competence

.79 (< .001)

.47 (< .001)

.35 (< .001)

.37 (< .001)

.48 (< .001)

.42 (< .001)

.34 (< .001)

.36 (< .001)

.45 (< .001)

.53 (< .001)

.49 (< .001)

.77 (< .001)
.42 (< .001)
.48 (< .001) .52 (< .001)

Social use (n=173) Emotional expression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Social competence

.81 (< .001)

.30 (< .001)

.41 (< .001)

.38 (< .001)

.33 (< .001)

.31 (< .001)

.39 (< .001)

.35 (< .001)

.32 (< .001)

.44 (< .001)

.49 (< .001)

.76 (< .001)
.61 (< .001)
.45 (< .001) .54 (< .001)

Alcohol abuse (n=91) Emotional expression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Social competence

.83 (< .001)

.25 (.017)

.29 (.005)

.11 (.306)

.27 (.010)

.24 (.025)

.34 (.001)

.14 (.193)

.28 (.006)

.31 (.002)

.50 (< .001)

.81 (< .001)
.29 (.005)
.26 (.015) .41 (<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oci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Level of Parents’ Use of Alcohol	  (N =558)

Variables Categories B SE ß t   p

Non-user (n=294) (Constant)
Friends support
Teacher support
Best friend (d)=3 (more than 7)
Academic achievement (d)=2 (high grade)
Emotional awareness

18.87
 0.61
 0.17
 0.02
 0.21
 0.19

1.58
0.05
0.04
0.01
0.06
0.07

.55

.17

.14

.12

.12

11.86
11.94
4.08
3.65
3.34
2.85

< .001
< .001
< .001
< .001

.001

.005
R2= .65, Adjusted R2= .65, F=105.89, p< .001

Social user (n=173) (Constant)
Friends support
Teacher support
Best friend (d)=3 (more than 7)
Academic achievement (d)=2 (top grade)

20.72
 0.61
 0.24
 0.03
 0.18

1.74
0.06
0.06
0.01
0.09

.58

.21

.16

.10

11.89
10.08
3.91
3.21
2.05

< .001
< .001
< .001

.002

.042
R2= .64, Adjusted R2= .63, F=75.42, p< .001

Alcohol abuser (n=91) (Constant)
Friends support

21.55
 0.82

1.82
0.06 .81

11.84
13.21

< .001
< .001

R2= .66, Adjusted R2= .66, F=174.4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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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영향요인  

미치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독립

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항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비음주 부모군 2.13, 사회적 음주 부모군 

1.92, 문제음주 부모군 2.12으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공차한계(tolerance)는 비음주 부모군 .58-.92, 사회적 음주 부모군 

.65-.95, 문제음주 부모군 1.00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

창인자(VIF)도 비음주 부모군 1.09-1.73, 사회적 음주 부모군 1.10-

1.55, 문제음주 부모군 1.0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

(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의 가정도 만족하여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비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친구지지(β= .55, p< .001), 교사지지(β= .17, p< .001), 친한 친구 수(β

= .14, p< .001), 학업성적(β= .12, p= .001), 정서인식(β= .12, p= .005)순이

었으며,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65.0%로 나타났다(F =105.89, 

p< .001).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친구지지(β= .58, p< .001), 교사지지(β= .21, p< .001), 친한 

친구 수(β= .16, p= .002), 학업성적(β= .10, p = .042)순이었으며, 수정

된 모형의 설명력은 63.0%로 나타났다(F=75.42, p< .001). 

한편,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오직 친구지지(β= .81, p< .001)였으며,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66.0%로 나타났다(F=174.45, p< .00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 결

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부모 음주문제 빈도를 살펴보면, 16.3%의 부

모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6개 학

급을 조사한 결과 14.3%의 부모가 음주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자인 

학령기 아동 중 부모의 음주문제로 고민하는 학령기 아동의 비율

이 전체학생의 1/6정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구사회학

적 특성 중 편부모가정, 경제상태가 어렵고,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

지 않으며,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라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문제음주자 자녀에 해당하

는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더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

수록 청소년 자녀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결손가정이 많다고 

보고하였다[23]. 따라서, 학교 내 담임 및 보건교사는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파악하고, 가정 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

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

여 주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능력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아동의 정

서인식 및 표현이 어려웠으며, 사회적 지지도 낮고, 사회적 능력도 

저하되었다. 부모의 음주문제는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 아동의 욕구나 정서적 경험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

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24]. 결국,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

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고 억제하는 정서처리방식을 사용하기 때

문에 정서인식과 표현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음주문제

가 있는 부모로부터 자녀는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 자녀들은 가족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 방식으로 또래와 소통하려할 때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게 되

고, 결국은 건강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2]. 실제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

해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정서

표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따돌림의 경험이 많다고 

보고된다[14]. 이처럼 문제음주자의 자녀들은 정서인식과 표현에 있

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일

반적 변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즉,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가 충분하다면 아동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하여 스

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와 친

구가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차이를 보

여준다[25]. 그런데 본 연구 결과처럼 문제음주자 자녀의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이 문제음주자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제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와 친구가 학령기 아동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느냐에 따라 아

동의 사회적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문제음주자 

자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고, 친구지지를 증

진할 수 있는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학교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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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권영란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문제음주 부모

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회적 능

력은 그렇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 비해 낮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영향을 받고 있으

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들,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

끼는 아동들, 그리고 친구 수가 적은 아동들이 더 영향을 받고 있었

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취약한 경우에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사회적 능력이 덜 발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부

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의 취약성은 아동의 성장발

달, 특히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부모의 문제음주 자체보다는 문제음주

로 인해 발생되는 가정의 취약한 환경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아동청소년 상담영역에서도 음주문제가 있

는 가정의 가족환경은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의사소통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구조적으로도 결손가정인 경우가 많다. 학령

기 아동에게 이런 가정환경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한한다. 부모가 심각한 문제음주자인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또래 아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26]. 결국,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취

약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문제음주자의 학령기 자녀를 위해서는 예

방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문제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오직 친구지지만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66.0%였다. 그러나 비

음주 부모군과 사회적 음주 부모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한 친구 수, 학업성적이 공통

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비음주 부모군의 자녀는 정서인식도 사회

적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음주를 전혀 하

지 않거나 사회적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적 능

력 발달에 더 많은 보호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바로 사회적 지지 중에서 친구와 교사의 지지인데, 특히 친구의 지

지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이다[27].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며 많은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는 아동은 사회성과 더불어 학업 성적도 우수한 경우가 많다

[28]. 이는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대상자가 바로 

친구이기에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많은 친구들로부터 학

교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

안이나 긴장이 제거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므로 학습활동이 더욱 

촉진된다. 실제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또래인 친구지지 

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능력을 차이가 나타난다[29]. 따라서, 학교

에서는 문제음주자 자녀의 경우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지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문제음주부모군의 학령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

들에 비해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능력이 낮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친구지지가 중요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문제음주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문제음주자 자

녀들의 사회적 능력 증진을 위해 친구지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예방적 측면의 학교정신보건사

업의 일환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음

주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기 이전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와 학

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사회적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부

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

적 지지, 사회적 능력은 모두 차이가 있었다. 즉, 문제음주군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인식 및 표현, 사회적 지지, 사

회적 능력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라 아

동의 사회적 능력 영향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음주 부모군의 

자녀는 사회적 능력에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한 친구 수, 학업성적, 

정서인식이 영향요인이었고, 사회적 음주 부모군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회적 능력의 영향요인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친한 친구 수, 학업성

적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문제음주 부모군의 자녀에게는 오직 친구

지지만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

구 대상은 일 지역의 초등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대상자의 주관적 보고로 이루어졌기에 

객관적 보고와 함께 학령기 아동의 연령대별 사회적 능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음주군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음주군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의 사

회적 능력 증진을 위해 친구지지를 강화하도록 또래관계증진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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